




이제 신발 끈을 묶고 새로워진 ‘수원특례시’로 떠나볼까요?













구멍 난 갑판은 없는지, 마실 물은 넉넉히 실었는지,

또 방향키는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는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하기에 

순탄한 항해만 계속될 거라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특례시민과 함께 떠나는 항해이기에

그 길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항해의 끝에는 자치가 꽃피는 ‘보물섬’이 있을 것임을 

잘 알기에  지금 설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며 남긴 기록은 이정표가 되고

살아 숨 쉬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2년, ‘수원특례시호(號)’ 지금 출발합니다.

2022년 신년사 중에서

‘수원특례시호(號)’의 

출항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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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람이 붑니다 

1970년 아폴로 8호의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떠오르는 반달 모양의 푸른 지구가 돋는 장면 ‘Earthrise’를 촬영하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이사진은 우리가 사는 곳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살아 있는 아름다운 행성임을 

깨닫게 했다. 이런 지구의 환경은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으로 너와 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검게, 때로는 푸르게 변해간다. 



















따뜻한 
마음을 나눕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모은 물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할 일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해.'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서 어린왕자는 행복을 그렇게 정의한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수원을 아로새긴다. 손수 가꾼 공간을 배경 삼아 반짝이는 과거와 

빛나는 미래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점을 찍어 나간다. 시민 중심의 탄탄한 

경제정책, 사각지대를 없앤 촘촘한 복지 실현의 ‘행복도시’. 모두가 꿈꾸는 일을 하고 아이들의 

힘찬 외침이 하늘을 가르는 행복도시 수원에서는 일년 내내 웃음꽃이 핀다. 











“수원이라서 행복해요~”  
  숫자로 알아보는 
  살기 좋은 도시 ‘수원’

어떤 숫자일까요? 

수원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수 9

31.4% 
수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율 (총 146,572가구) 

4 그린 리모델링 

추진 예정인 

어린이집 수  15
11

9 

수원 내 창업지원 및 수출 지원 관련 시설 수 

수원 관내를 오가는 친환경 

공용차량 (1·2·3 종) 대수 

따뜻한 마음을 나눕니다

6,938
방문형· 통원형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 수  

운영비, 양곡비, 난방비 

지원을 받는 경로당 수 

66,490 
514 

외국인 주민 수

 (행정안전부, 2020년 11월 기준)  

85,439 
2021년 기초 연금을 

수령한 수원의 노인 인구  

182,470수원시 아동 인구

(2021년 11월 기준) 

460,000,000 
2022년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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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2020년 3월,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다.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확산을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전 세계의 관심은 보건과 방역에 쏠렸다. 감염병 차단을 위한 생활 수칙에 익숙해졌고 

보건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방역이 건강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팬데믹에서 위드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수원은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생활 터전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이다. 



































도시가 
똑똑하게 바뀝니다 

<도시계획가>라는 책에 인용된, 프랑스 출신의 전설적인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는 ‘집은 살기 

좋은 기계’라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 재건과 유입 인구를 해결할 방책의 건축을 주로 

했던 그가 보는 ‘도시’도 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는 그 자체로 살아 숨 쉬는 유기적 공간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교차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간이다. 도시계획은 

나날이 복잡다단해지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활동’이다. 유토피아를 떠올리게 하는 

미래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모든 시민 활동을 담는 장소와 공간을 질서 있게 만드는 일이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정책, 수원의 도시계획은 그 올곧은 정의에서 출발한다. 

















시민이 행복하게
웃습니다

행궁을 구경하고 행리단길로 짤막한 소풍을 떠난다. 사부작 사부작 걷는 걸음 속에 유유자적 

여유가 스며든다. 골목 골목 발길 닿는 곳마다 사람, 공간, 콘텐츠 등 동네를 구성하는 다채로운 

요소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건 과거의 찬연한 유산과 현재의 빛나는 궤적이 있어서다.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카메라를 꺼내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고, 수첩을 꺼내 단상을 끄적이고 싶다. 

어쩐지 커다란 꿈보다는 작은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스민다. 넓게 펼쳐진 

행궁만큼이나 그 곁에 또아리를 튼 작고 소박한 골목길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어쩌면 가장 

호기로운 꿈일 지 모르는, 다짐 같은 소원을 수원 곳곳에 두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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